
수요일 말씀카드로마서 시리즈

환난 한가운데서 누리는 화평
새부대교회 · 주일 설교 「이신칭의의 은혜」에서 한 걸음 더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이미 주어진 놀라운 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
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환난조차 저주가 아니라 연단으로 바라보며, 십자가 사랑 위에 소망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그 은혜를 우리의 구체적인 하루 속에서 어떻게 누릴지 한 걸음 더 들어
가 보려 합니다.

이번 주 붙들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
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1 한 걸음 더 — 오늘 겪는 일들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
본문 롬 5:3-5

우리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더 자주 낙심합니다. 출근길에 꼬이는 일, 사람 사이의 오해, 뜻
대로 되지 않는 일상적인 계획들…. 이런 작은 환난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짜증내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때로는 하나
님께까지 서운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환난은 ‘버
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는 연단’입니다(롬 5:3-4).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하루
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대로 마음을 닫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누리
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제 안의 교만과 자기연민을 보게 하시네요. 저를 부드럽고 겸손
한 사람으로 다듬어 주십시오.” 같은 사건이지만, 해석이 달라질 때 열매도 달라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롬 5: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롬 5:5).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작은 실패와 흔들림 때문
에 사랑을 거두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동안 부딪히는 크고 작은 불편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한 번 
멈추어 보십시오. “이 일 안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배워야 할 인내와 사랑은 무
엇일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 환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아니라, 소망을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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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 인사 통보 전날 밤

1컷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 출근 시간대. 주인공 지민이 손잡이를 잡고 서서 스마트폰 알림을 보는 모습. 얼굴에는 피곤함과 약간의 불안
이 비친다. 주변은 붐비는 직장인들. 전신이 보이는 세로 구도.

지민(속으로): 구조조정 공지… 나도 대상이면 어떡하지.

2컷
오전 회의실,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심각한 표정. 지민은 옆자리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다. 반신이 보이는 구도.

팀장: 이번 구조조정, 우리 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민(속으로): 주일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도무지 평안이 안 된다.

3컷
점심시간 뒤 회사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지민의 옆모습. 한 손에는 종이컵 커피,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쥔 채 카톡 메시지를 보
고 있다. 하늘은 흐릿하지만 약간의 햇빛이 비친다. 상반신 클로즈업.

카톡 내용(지민이 읽는 말): "이번 주도,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믿자." 
지민(속으로): 그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했지…. 그럼 이 두려움도 혼자가 아니겠네.

4컷
퇴근 후, 집 작은 책상 앞. 불 켜진 방, 책상 위에는 펼쳐진 성경과 노트. 지민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다.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지만, 약간의 평안이 비친다. 상반신 중심 구도.

지민: 주님, 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사랑을 믿고 싶어요. 이 상황도 제 손이 아니라 주님 손
에 맡길게요.

5컷
다음 날 오후, 인사담당자와 마주 보고 앉은 면담실. 지민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차분하다. 인사담당자는 
서류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반신 위주 구도.

인사담당자: 팀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힘들겠지만 잘 부탁해요.
지민: 네… 쉽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6컷
늦은 밤, 지민의 방. 불이 꺼진 방 안, 창밖 도시의 불빛이 비친다. 지민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창가 쪽을 향해 손을 올려 기도하는 
뒷모습. 세로 긴 뒷모습 구도.

지민: 주님, 결과가 어떻든 저를 붙들어 주세요. 환난 중에도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 주세요.

3 결단송 —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조용히 숨을 고르며 주 앞에 나와
내가 선 자리가 은혜임을 기억해

〔1절〕
행위로는 설 수 없던 나의 지난 날
죄 아래에 갇혀 두려움에 숨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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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나를 부르시며 얼굴 비추사
복과 은혜, 평강으로 채우시네

〔후렴 앞〕
환난의 거센 파도 앞에 설 때
여전히 묻고 싶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 주신
그 자리, 그 나무를 바라보네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폭풍 속에도 난 주께 속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
주와 화평 누리는 이 자리에서

〔2절〕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지던 맘
사람 말에 흔들리고 낙심했지만
성령께서 내 가슴에 부어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후렴 앞〕
연약하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원수 되었던 나를 화목케 한
그 피가 오늘도 날 붙드네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폭풍 속에도 난 주께 속했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리
주와 화평 누리는 이 자리에서

〔브릿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네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

〔후렴〕
십자가 사랑 위에 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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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날까지 포기 않으리
진노 대신 화평을 주신 주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노래하리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리

고요한 밤에도, 눈물의 새벽에도
내 소망은 하나, 예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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